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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에 몽골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인천공항으로부터 직행으로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 (Ulaanbaatar)로 가는 한국국적항공기에 예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항에 나가보니 출발이 한 시간 정도 지연된다는 공지사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항공사측의 직원에게 지연이유를 물어 보니 울란바타르 공항에 바람이 강하여 비행기가 착륙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출발을 지연해 놓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출발 시간도 별로 자신이 없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인천 공항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통신파가 있어서 공항내의 대합실에서 휴대용 컴퓨터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공기의 연발소식이 별로 짜증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항공기는 더 이상의 지연을 하지 않고 출발을 하여 네 시간 후에 울란바타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몽골 시간으로 오후 11시쯤에 도착한 울란바타르 국제공항은 매우 초라한 시골 공항이었습니다. 울란바타르에 오면서 현대식 호화로움을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고 왔기 때문에 감명이나 충격이 없는 무덤덤한 도착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몽골인 한 제자의 가족이 제 이름을 쓴 카드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에 그들을 만났고 그 가족이 자가용으로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5월 인데도 몽골의 기후는 추었습니다. 화시로 35도이었는데 저에게는 빙점이하로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약 30분 걸렸는데 도로나 가로등에 비치는 주변 환경은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몽골이라고  하면 세계인들이 가장 먼저 또오르는 이름이 징기스칸 (Genghis Khan)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계적인 인식 때문인지 울란바타르의 공항의 정식 명칭도 징기스칸 국제공항이고 제가 투숙한 호텔의 이름도 징기스 칸 호텔이었습니다. 우선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호텔의 카운터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한국인과 똑 같은 얼굴 모양이라서 처음 오는 몽골이지만 저는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시아인들은 한국인들과는 약간 다르다는 인상을 얻게 되지만 몽골인들은 그런 이질감을 용모에서 느끼기 어렸웠습니다.

몽골이 한인들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공항에 붙어있는 각종 표지판들입니다. 몽골어와 영어 외에 표지문들이 한글로 병기되어있습니다. 몽골을 찾는 일본들이 한인들보다 많다는데 일본어가 병기된 표지판은 눈에 띠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방문하실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울란바타르에서는 최고급 징기스칸 호텔의  객실의 일일 수박료는 세금을 포함해서 $95이었습다. 객실은 넓고 깨끗하며 객실의 냉장고에 구비된 모든  음료와 인터넷 사용은 무료이었습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정식 부폐식인데 투숙객들에게는 무료입니다. 김치국과 김치도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인천발 울란바타르 직행 항공기가 거의 만석인 점을 감안하면 한몽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몽골은 유목민 사회이었고 지금도 수도를 벗어나면 거의 모두 유목민들이라고 합니다. 유목민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소나 양떼들이 초원과 기후를 따라 이동할 때마다 같이 이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고정된 거주지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몽골의 수도도 14번이나 이동을 하다가 1778년에 가서야 지금의 울란바타르로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몽골의 면적은 1,566,000 평방 킬로메타로서 남북한 합친 면적의 7배 이상이지만 인구는 겨우 300만명도 채 안됩니다. 그 중에서도 100만 명이 울란바타르에 거주하고 있으니 몽골에서는 울란바타르가  모든 것의 중심지인 것입니다. 이후에 기회가 되는 대로 몽골 방문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